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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객관적인 국가차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만 14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
을 추출하고 식품군별로 조사된 섭취빈도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강검진 조사의 항목으로 실시된 우식영구치수, 영
구치우식유병자여부, 우식경험영구치수, 영구치우식경험여부등의 4가지 항목의 영향력 관계를 조사하였다. 우식영구치 
수, 영구치우식유병자 여부, 우식경험영구치 수, 영구치우식경험 여부등은 쌀과 배추 김치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쌀과 잡곡, 배추등의 채소와 과일류 등은 치아우식을 낮추는 영향을 주는 인
자로 조사되었다. 쌀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치아우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 생선 난류의 식품군에서
는 멸치의 섭취 빈도가 많을 수록 치아우식은 감소하였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육류의 섭취 역시 치아우식의 발
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식품의 일종인 햄버거와 피자등의 섭취 빈도가 클수
록 치아우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n original survey of an objective National Health Nutriment Research. It picked 
the youth up from 14 years old to 19 years old and examined an influence relationship of four heads such as 
DT, DI, DMFT, DMFI which investigated in heads of dental inspections based on an intake frequency 
questionnaire by food group. It was proved that Korean dietary culture which eats rice and kimchi as staple 
food had an great effect on DT, DI, DMFT, DMFI And rice and cereals, fruits and vegetables like a cabbage 
turned out to be factors that can lower dental caries. The dental caries can be reduced by the more intake 
frequency of rice. And also, intake of fish like anchovy and meats like pork and beef can reduce development 
of dental caries too. Especially, the larger intake frequency of carbonated drinks and fast food such as 
hamburger and pizza can make a growth of dental c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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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강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 식습관 및 식사
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생

활과 인스턴트식품과 같은 가공식품으로 인해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식사의 질 
저하는 물론 만성 질환의 이환률이 증가하고 있다[1].

치아 우식증은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따른 구강 건강상태 검진 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1011

국민의 대부분이 앓고 있는 만성 질환으로 보고 된 바있
고, [2]이러한 치아우식은 구강건강 관리 차원에서 잇솔
질이나 예방치과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
만,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Nicklas 등(1989) 과 Randall 등(1992)의 연구[3]에 의
하면 기초 식품군( Grain, meat, vegetable, dairy, and 
fruit) 의 다양한 섭취가 결여된 식생활은 영양상태의 불
균형을 초래하여 식사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질
병 위험에 노출 우려가 높다고 보고하며 식품군의 다양
성을 강조하였다. 학동기와 청소년기에 섭취하는 식품은 
섭취 영양소의 양과 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이에 따
라 정신적,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성
취도 및 심리 정서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
기에 올바른 식행동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4]. 균형 잡힌 식사란 체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적정
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가
르키며 최근엔 영양적인 기능성 성분의 건강증진 역할이 
대두되면서 같은 식품군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균형잡힌 식사는 모든 연령
층에서 신체 발달 및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의 기
초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청소년기의 식
품섭취는 행동의 변화, 지능의 변화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되고 있다[5].

2012년 실시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영구치우
식경험자’는 영구치아에 치아우식(충치)이 있거나 충치
가 있어서 치료한 치아가 있거나 치아우식으로 인해 이
를 뺀 경우를 경험한 치아를 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
람을 말하는데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의 경우 8세에서 
30.4%, 12세에서 57.3%, 15세에서 71.1% 라는 통계적 수
치[6]를 보였고, 구강내에 있는 영구치 중에서 치료를 하
지 않은 충치를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영구치
우식유병자’라고 하는데 영구치우식 유병자율*은 8세에
서 3.4%, 12세에서 12.2%, 15세에서 19.2% 였다. 

또한 구강내에 존재하는 전체 치아 중에서 치아우식을 
경험한 치아를 ‘우식경험영구치’ 라고하고, 이것을 수치
화한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8세에서 0.7개, 12세에서 1.8
개 15세에서 3.3개 였다[6].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유아기보다 청소년기에 치아우
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식사 양상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하지 않은 식사량, 지나친 
다이어트, 저녁식사의 과식, 과다한 밤참, 부적절하고 과
다한 간식, 급한 식사 속도, 아침 결식이나 식사 전 간식, 
식사 기간의 불규칙성, 편식, 다양하지 못한 식사 등이 반
복하여 보고되고 있다[7].

제5기 국민건강 영양조사[8]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섭
취하는 식품을 보면 인스턴트(라면), 빵류, 햄버거의 섭취
빈도가 어느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이러한 다빈도 섭
취 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강건강 상태
와 영양섭취상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이는 치과분야에서의 영양에 대한 관심부족과 연구
자료 수집에 대한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객
관적인 영양섭취 수준지표인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식품군
별 섭취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검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1) 조사 전체 대상
자 중 만 14세에서 19세 청소년 549명 중 무응답 결측값
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식품섭취 빈도와 구강검진
조사 결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2 연구 내용 및 방법

우식영구치수, 영구치우식유병 여부, 우식경험영구치 
수, 영구치 우식 경험 여부 등 5개 항목을 식품섭취군의 
빈도와 비교 분석하여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검진조사 중 
구강검사는 우식영구치 수( 우식 영구치 수의 총합), 영
구치우식유병자 여부, 우식경험 영구치 수(우식영구치+
상실영구치+충전영구치), 영구치 우식 경험 여부 등의 4
가지 항목의 검진조사를 채택하였다.

식품섭취빈도조사는 5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나열된 
각 식품들에 하루 내지는 한달의 빈도조사를 실시한 내
용이다. 우식영구치라 함은 우식 영구치의 총 합을 말하
며, 영구치 우식 유병자라 함은 우식 영구치를 1개 이상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우식 경험 영구치 수는 우식영구
치와 상실영구치, 충전 영구치 등 우식을 경험하여 치료
를 받았거나 상실한 영구치를 모두 포함하고 영구치우식
경험여부는 우식경험영구치를 1개 이상 보유했을 때 영
구치 우식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연구문제>

1. 식품군별 섭취빈도는 우식영구치 수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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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al/ Starch　 Meet/Fish/Egg　
　

Vegetable & Fruits　 Dairy products & 

Beverage

　
Fat & Others

Rice -.145** Beef -.101* Cabbage -.112* Tangerine -.101* Milk -.034 Hamburger .103*

Barley/ Mixed 

grain

-.025 Chicken -.052 Radish -.104* Persimmon -.032 Yogurt -.070 Pizza -.007

Ramen .049 Pork -.112* Radish leaves -.035 Peer -.078 Ice cream -.064 Fried -.068

Noodle -.011 Ham/ 

Sausage

-.001 Bean sprout -.075 Watermelon -.048 Soda .107*

Bread -.003 Egg -.019 Spinach -.045 Melon -.041 Coffee .101*

Rice-cake -.038 Mackerel -.103* Cucumber -.103* Strawberry -.106* Green tea .021

Snack .034 Tuna -.093 Chili -.079 Grape -.056

Tofu -.021 Corbina -.067 Carrot -.026 Peach -.106*

Bean -.104* Pollack -.123* Pumpkin -.045 Apple -.113*

Soybean milk -.010 Anchovy -.155** Lettuce -.086 Banana -.037

Potato -.055 Fish cake -.033 Tomato -.107* Orange -.009

Sweet potato -.053 Squid -.048 Mushroom .017

Clam -.063 Seaweed .013

Salted 

seafood
-.045 Laver -.039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intake frequency by food groups and the number of DT

2. 식품군별 섭취빈도는 영구치우식유병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3. 식품군별 섭취빈도는 우식경험영구치 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4. 식품군별 섭취빈도는 영구치 우식경험 여부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가?

2.3 통계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자료에서 14세에서 19세 연
령을 추출하여 식품군 별 섭취와 구강검진조사 결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위해 관련 요인을 모형에 포함하여 복
합 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성적

3.1 식품군별 섭취 빈도와 우식영구치 수의 

관계

식품섭취 빈도와 우식 영구치 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table.1.) “곡류 및 전분류”에서 쌀은 -.145, 콩은 -.104
로 나타나 쌀과 콩류의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우식영구
치 수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고기 생선 난류'의 식품군에서는 멸치가 -.155* 로 멸
치의 섭취 빈도가 많을 수록 우식 영구치는 감소하였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육류의 섭취 역시 우식영구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채소 및 
과일류에서 배추 -.112* , 무 -.104* , 오이 -.103* , 토마
토 -.107* 로 섭취 빈도가 증가할 수록 우식영구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과 -.113*, 딸기 -.106* ,귤 
-101* 순으로 조사된 과일 류의 대부분이 섭취 빈도가 증
가 할수록 우식영구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 딸기의 섭취 빈도와 우식영구치 수는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및 음료 류'에서는 탄산음
료 .107* 값으로 탄산 음료의 섭취 빈도가 증가할 수록 
우식영구치 개수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류 
외 패스트푸드 식품군에서는 햄버거가 .103*으로 햄버거 
섭취 빈도가 우식 영구치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여졌다.

식품 섭취 빈도가 영구치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table.2), 멸치(-.120), 쌀(-.117), 탄산음료(.113), 딸기
(-.112)가 우식 영구치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나타
났다. 즉 멸치와 쌀의 섭취 빈도가 늘어날 수록 영구치 
우식은 감소하며 “음료군”의 식품 탄산음료의 섭취 빈도
가 높을수록 우식 영구치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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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Beta t p-value

4 3.558 1.077 　 3.305 .001

Anchovy -.111 .045 -.120 -2.443 .015

Rice -.296 .124 -.117 -2.383 .018

Soda .114 .049 .113 2.327 .020

Strawberry -.146 .064 -.112 -2.289 .023

a.: DT

[Table 2] Influence of intake frequency on the number of DT

　 　 　 　 　 　 　 　 　 　 　 　
Cereal/ Starch Meet/Fish/Egg Vegetable & Fruits Dairy products & 

Beverage

Fat & Others

　 　 　 　 　 　 　 　 　 　 　 　
Rice -.085 Beef -.048 Cabbage -.099* Tangerine -.113* Milk -.018 Hamburger .120*

Barley/ 

Mixed grain

-.097* Chicken -.020 Radish -.094 Persimmon -.087 Yogurt -.004 Pizza .054

Ramen .102* Pork -.044 Radish 

leaves

-.002 Peer -.098* Ice cream .065 Fried -.024

Noodle -.017 Ham/ Sausage .047 Bean sprout -.027 Watermelon -.058 Soda .167**

Bread .009 Egg .005 Spinach .001 Melon -.027 Coffee .019

Rice-cake -.041 Mackerel -.075 Cucumber -.103* Strawberry -.104* Green tea .007

Snack .113* Tuna -.048 Chili .001 Grape -.015

Tofu -.002 Corbina -.064 Carrot -.027 Peach -.105*

Bean -.038 Pollack -.105* Pumpkin .004 Apple -.061

Soybean milk .021 Anchovy -.073 Lettuce .021 Banana -.061

Potato .010 Fish cake -.005 Tomato -.059 Orange .019

Sweet potato -.060 Squid -.050 Mushroom .021

Clam -.068 Seaweed .071

Salted seafood -.057 Laver -.033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intake frequency and DI

3.2 식품군별 섭취 빈도와 영구치우식유병자

의 관계

영구치 우식 유병자라 함은 우식 영구치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우식 영구치 보유자라 할 
수 있다.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따라 우식영구치유병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Table 3) 여기에 Table 1에서와 
같이  곡류 및 전분류에서 과자류가 .113 으로 과자류 섭
취 빈도가 많을수록 우식 영구치를 보유한 사람이 증가
하였다. 라면 역시 .102 로 라면 섭취 빈도가 증가 할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보리 
-.097 값으로 보리 및 잡곡밥의 섭취 빈도가 많을 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 생
선, 난류의 식품 섭취 빈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명태 
-.105* 로 흰살 생선의 한 종류인 명태를 자주 섭취 할수
록 영구치우식유병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채
소 및 과일류에서는 오이가 -.103* , 배추가 -.099* 로 오
이나 배추를 자주 섭취 할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는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류에서 살펴보면 귤이 -.113* 

복숭아 -.105* , 딸기 -.104* 순으로 식품섭취빈도가 증가
할 때 영구치우식유병자 여부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제품 및 음료류에서는 Table 1에서와 같이 탄산음
료가 .167** 로 탄산음료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영구치
우식유병자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지
류 외 패스트푸드류에서 햄버거가 .120* 으로 햄버거 섭
취를 자주 할수록 영구치우식유병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섭취 빈도가 영구치우식유병자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Table 4),영구치우식유병자 회귀식에서 
살펴보면 탄산음료와 과자류 섭취 빈도 증가가 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딸기와 조개류의 섭취빈도가 
많을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율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3.3 식품군별 섭취 빈도와 우식경험영구치 수

의 관계

우식경험영구치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Table 5) 곡
류 및 전분류에서는 쌀이 -.187**, 보리 잡곡이 -.126*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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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e of intake frequency on DI

Variable B SE Beta t p-value

4 .152 .080 　 1.914 .056

Soda .050 .013 .188 3.743 .000

Strawberry -.048 .017 -.141 -2.907 .004

Clam -.036 .015 -.116 -2.374 .018

Snack .028 .014 .099 2.002 .046

a. : DI 

Cereal/ Starch Meet/Fish/Egg Vegetable & Fruits Dairy products & 

Beverage

Fat & Others

　 　 　 　 　 　 　 　 　 　 　 　
Rice -.187** Beef -.091 Cabbage -.147** Tangerine .054 Milk -.037 Hamburger .177**

Barley/ Mixed 

grain

-.126* Chicken -.012 Radish -.046 Persimmon .091 Yogurt .063 Pizza .073

Ramen .023 Pork -.073 Radish 

leaves

-.021 Peer .076 Ice cream .048 Fried .033

Noodle .108* Ham/ 

Sausage

.003 Bean sprout -.080 Watermelon .114* Soda .078

Bread .016 Egg -.068 Spinach -.045 Melon .111* Coffee .188**

Rice-cake .086 Mackerel -.085 Cucumber .004 Strawberry .078 Green tea .060

Snack .066 Tuna -.099* Chili -.015 Grape .066

Tofu -.023 Corbina -.049 Carrot -.061 Peach .012

Bean -.092 Pollack -.087 Pumpkin -.017 Apple .026

Soybean milk -.021 Anchovy -.104* Lettuce -.013 Banana .058

Potato -.061 Fish cake -.005 Tomato .010 Orange .083

Sweet potato .067 Squid .025 Mushroom -.014

　 Clam -.008 Seaweed -.068

Salted 

seafood

-.044 Laver .011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intake frequency by food groups and the number of DMFT

로 쌀과 보리 잡곡의 식품섭취빈도가 많을수록 우식경험
영구치수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고기 생선 난류에
서는 멸치가 -.104*, 참치가 -.099* 로 멸치 섭취 빈도가 
잦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감소하며 다음으로 참치 
섭취빈도수가 많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적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채소 및 과일류의 식품군에서는 배추가 
-.147** 로 어느 채소보다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것 역
시 배추 섭취를 자주 할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일류에서 살펴볼 때 수박과 참외
가 .114*, .111* 로 수박과 참외 섭취 빈도가 잦을수록 우
식경험영구치수 역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제품 
및 음료류에서는 커피가 .188** 로 커피 섭취가 많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지류 
외 패스트푸드 식품군에서는 햄버거가 .177** 로 단연 돋
보이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햄버거의 섭취가 빈번할
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식품 섭취 빈도가 우식경험영구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Table 6)식품섭취빈도와 의 회귀식에서 커

피, 햄버거, 감 등의 섭취 빈도 증가는 우식경험영구치수
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쌀, 참치의 섭취 횟수 증가는 우식
경험영구치수의 감소로 나타났다. 

3.4 식품군별 섭취 빈도와 영구치우식경험 여

부와의 관계

영구치우식경험여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Table 7) 
쌀이 -.171**, 보리 잡곡이 -.118* 로 쌀과 보리 잡곡의 
섭취가 빈번할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는 낮아졌고, 과
자류가 .169** 로 과자류의 섭취 횟수가 잦을수록 영구치
우식경험여부가 증가하는것을 알수있다. 다음으로 국수
가 .124* 로 섭취 빈도가 증가할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
부 역시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 생선 난류에서
는 참치가 -.103* 으로 가장 활발하게 섭취가 일어나는 
식품으로 섭취 빈도가 잦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졌고, 채소 및 과일류에서는 토마토
가 .104* 로 토마토 섭취 빈도가 증가할수록 영구치우식
경험여부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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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Beta t p-value

6 11.542 2.211 　 5.220 .000

Coffee .236 .072 .156 3.294 .001

Rice -.767 .265 -.143 -2.899 .004

Hamburger .402 .131 .147 3.079 .002

Tuna -.310 .115 -.127 -2.690 .007

Persimmon .300 .130 .109 2.310 .021

Cabbage -.259 .117 -.108 -2.218 .027

a. : DMFT 

[Table 6] Influence of intake frequency on the number of DMFT

Cereal/ Starch 　 Meet/Fish/Egg Vegetable & Fruits 　 　 Dairy products & 

Beverage

Fat & Others

　 　 　 　 　 　 　 　 　 　 　 　
Rice -.171** Beef .016 Cabbage -.084 Tangerine .087 Milk .004 Hamburger .143**

Barley/ 

Mixed grain

-.118* Chicken .008 Radish -.012 Persimmon .100* Yogurt .052 Pizza .116*

Ramen .004 Pork -.030 Radish 

leaves

.036 Peer .091 Ice cream .084 Fried .031

Noodle .124* Ham/ 

Sausage

.088 Bean sprout -.013 Watermelon .097* Soda .121*

Bread .069 Egg .005 Spinach .037 Melon .125* Coffee .049

Rice-cake .081 Mackerel -.038 Cucumber .049 Strawberry .095 Green tea .069

Snack .169** Tuna -.103* Chili -.026 Grape .100*

Tofu .038 Corbina .007 Carrot -.027 Peach .076

Bean -.007 Pollack -.014 Pumpkin .030 Apple .079

Soybean milk .030 Anchovy -.026 Lettuce .074 Banana .029

Potato .057 Fish cake -.048 Tomato .104* Orange .114*

Sweet potato .059 Squid .029 Mushroom .039

　 Clam .045 Seaweed .017

Salted 

seafood

-.018 Laver .060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intake frequency and DMFI

Variable B SE Beta t p-value

6 1.450 .252 　 5.744 .000

Rice -.110 .029 -.181 -3.835 .000

Snack .045 .012 .179 3.778 .000

Persimmon .036 .015 .117 2.449 .015

Tuna -.049 .014 -.177 -3.637 .000

Hamburger .037 .015 .119 2.498 .013

Lettuce .026 .011 .112 2.321 .021

a:DMFI

[Table 8] Influence of intake frequency on DMFI

.114*, 참외 .125*, 감 .100*, 포도 .100*, 수박 .097* 값으
로 각각의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은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및 음료류에서는 탄산음료
가 .121* 로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 할수록 영구치우식경
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지류 및 패스트푸
드 식품군에서는 햄버거가 .143**, 피자가 .116* 값으로 
햄버거나 피자를 자주 먹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가 

증가하였다. 
식품 섭취 빈도가 영구치우식경험여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table.8)식품섭취빈도수와 의 회귀식을 볼 
때 쌀과 참치는 자주 섭취할수록 각각 영구치우식경험여
부를 감소시켰고, 과자,감, 햄버거, 양배추를 자주 섭취할
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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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감정의 굴곡이 심하고 가치관의 변
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식사 관련 행
동이나 습관, 식생활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면서 형성되
고, 이때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후의 식습관, 식태
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9].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인을 위해 
식사구성안이 제안되어 있다. 식사구성안이란 5가지 식
품군별로 1인1회 분량을 정하고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
라 1일 권장섭취횟수를 제시한 것으로서, 균형 잡힌 식사
를 권장하여 영양권장량을 충족하고 동시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0].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2010-2011)
의 원시자료에 실시된 식품섭취빈도조사를 가지고 청소
년들의 구강건강상태 검진조사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499명으로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론에서 제기된 4가지의 연구문제 중 첫 번째 연구문
제로 식품섭취빈도수에 따른 우식영구치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쌀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우식 영구치 수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멸치의 섭취 빈도가 많
을 수록 우식 영구치는 감소하였고, 육류의 섭취 역시 우
식영구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소 및 과일류에서 배추, 무, 오이, 토마토가 섭
취 빈도가 증가할 수록 우식영구치 수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과 , 딸기 ,귤 순으로 조사된 과일류의 대부
분이 섭취 빈도가 증가 할수록 우식영구치 수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민영 외의 연구[11]에서 연구결과로 나타난 우
리나라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량의 한국인 영양 권장량에 
대한 백분율의 평균치에서 권장량 대비 90% 이상에 속
하는 것으로 에너지 90%, 단백질 109.8%, 인131.8%, 비
타민D 98.9%, 비타민B1 119.7%, 나이아신 95.6%, 비타
민C 163.5% 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식사의 대부분이 쌀이 주식인 점을 감안할 때 쌀과 육류
의 섭취 빈도가 많은 것으로 이것은 우식영구치수를 감
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멸치를 자주 섭취 할수록 
우식영구치수도 감소되었는데 이는 멸치의 칼슘 성분때
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수있겠다. 박민영 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권장량에 대한 백분율의 평균치보다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

교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 빈도가 증가할 수록 우식
영구치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채소 및 
과일류가 타액 분비를 촉진시켜 구강내의 자정작용을 돕
는 것으로 알려진 치과영양학[12]에서의 내용과 일치하
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박민영 외의 연구에서 
다행스럽게도 권장량의 평균치보다 높게 섭취되고 있었
다. 

그리고 탄산 음료의 섭취 빈도가 증가할 수록 우식영
구치 개수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햄버거 섭취 
빈도가 우식 영구치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여졌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제기된 식품섭취빈도수에 따른 영
구치우식유병자여부의 상관관계로는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자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우식 영구치를 
보유한 사람이 증가하였고, 라면 섭취 빈도가 증가 할수
록 영구치우식유병자가 증가되었다.  흰살 생선의 한 종
류인 명태를 자주 섭취 할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는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table.1.과 Table 2, Table 4에서 모
두 탄산음료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
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지류 외 패스트푸드류
에서 역시 Table 1과 Table 2, Table 3,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햄버거 섭취를 자주 할수록 영구치우식유병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2009)의 결과보고서
[13]에 의한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가 총 에너지 섭취량
의 0.8% 를 차지하여 에너지 섭취기여율 16위를 기록하
였음을 비추어볼때 청소년의 영구치우식유병율 발생이 
매우 크나클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에서와 같이 우식경험영구치수에 영향을 미치
는 식품으로는 쌀과 보리 잡곡의 식품섭취빈도가 많을수
록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멸치 
섭취 빈도가 잦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감소하며 다
음으로 Table 3과 Table 4에서 참치 섭취빈도수가 많을수
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서 연구자는 참치라는 식품의 섭취빈도는 아마도 인스턴
트 식품으로 시판되고 있는 참치캔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그렇다라면 인스턴트식품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전제로 
간주되어 온 것 중의 하나로 참치캔을 섭취했을 때 그리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구강건강측면에서
는 우식경험영구치아수의 감소로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재
조명되는 점일 수 있겠다. 채소 및 과일류의 식품군에서
는 배추가 -.147** 로 어느 채소보다도 높은 값을 나타냈
는데 이는 김치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에서 배추 섭취 빈도 횟수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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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주 섭취할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군섭취 빈도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는 쌀과 보리 잡곡의 섭취가 빈번할수
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는 낮아졌고, 과자류의 섭취 횟수
가 잦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유지류 및 패스트푸드 식품군에서는 햄버거나 피
자를 자주 먹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가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서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의 섭취는 
증가하나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가 감소하는 최근 연구 
결과[14]를 볼 때와 맥락을 같이하는 바이다. 청소년 시
기에 바쁜 일상생활을 함으로서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줄어듬에 따라 밖에서 햄버거나 피자류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9) 영양조사부문 결과보
고서[12]에 나타난 전 국민의 다소비 식품은 쌀-배추-김
치-귤-우유 순이었으나 박민영 외의 연구(11)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다소비 식품은 쌀-우유-귤-배추 순으로 전 연령
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유, 탄산음
료, 계란, 라면, 과자 등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영구치아는 우식에 매
우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객관적인 국가차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
시자료를 활용하여 만 14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을 
추출하고 식품군별로 조사된 섭취빈도 조사의 내용을 바
탕으로 구강검진 조사의 항목으로 실시된 우식영구치수, 
영구치우식유병자여부, 우식경험영구치수, 영구치우식경
험여부등의 4가지 항목의 영향력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1. 식품군별 섭취빈도에 따른 우식영구치 수의 상관관
계는 쌀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우식 영구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 생선 난류의 식
품군에서는 멸치의 섭취 빈도가 많을 수록 우식 영
구치는 감소하였고,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육류
의 섭취 역시 우식영구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채소 및 과일류에서 조사된 대부분
의 식품이 섭취 빈도가 증가할수록 우식영구치 수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107* 값으
로 탄산 음료의 섭취 빈도가 증가할수록 유지류 외 
패스트푸드 식품군에서는 햄버거가 .103*으로 햄버

거 섭취 빈도가 증가할수록 우식 영구치수의 증가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졌다.

2. 영구치우식유병자 여부의 상관관계로는 과자류가 
.113 으로 과자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우식 영구
치를 보유한 사람이 증가하였고, 라면 섭취 빈도가 
증가 할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 반면, 보리 및 잡곡밥의 섭취 빈도가 많을 수
록 영구치우식유병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 생선, 난류의 식품 섭취 빈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명태 -.105* 로 흰살 생선의 한 종류인 명태를 
자주 섭취 할수록 채소 및 과일류에서는 오이나 배
추, 귤 ,복숭아, 딸기 순으로 자주 섭취 할수록 영구
치우식유병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및 음료류에서는 table 1.에서와 같이 탄산음료가 
.167** 로 탄산음료의 섭취 빈도가 많을수록 영구
치우식유병자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유지
류 외 패스트푸드류에서 햄버거가 .120* 으로 햄버
거 섭취를 자주 할수록 영구치우식유병자 율이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식경험영구치 수의 상관관계로는 쌀과 보리 잡곡
의 식품섭취빈도가 많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멸치 섭취 빈도가 잦을
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감소하며 다음으로 참치 
섭취빈도수가 많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적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및 과일류의 식품군에
서는 배추가 -.147** 로 어느 채소보다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수박과 참외 섭취 빈도가 잦을수록 우식
경험영구치수 역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제
품 및 음료류에서는 커피가 .188** 로 커피 섭취가 
많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유지류 외 패스트푸드 식품군에서는 햄버
거가 .177** 로 단연 돋보이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햄버거의 섭취가 빈번할수록 우식경험영구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4. 영구치우식경험여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쌀과 
보리 잡곡의 섭취가 빈번할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
부는 낮아졌고, 과자류가 .169** 로 과자류의 섭취 
횟수가 잦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있었다. 고기 생선 난류에서는 참치가 
-.103* 으로 가장 활발하게 섭취가 일어나는 식품
으로 섭취 빈도가 잦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졌고, 채소 및 과일류에서는 
토마토 섭취 빈도가 증가할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
부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및 음료류
에서는 탄산음료가 .121* 로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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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영구치우식경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유지류 및 패스트푸드 식품군에서는 햄버
거가 .143** , 피자가 .116* 값으로 햄버거나 피자
를 자주 먹을수록 영구치우식경험여부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우식영구치 수, 영구치우식유병자 
여부, 우식경험영구치 수, 영구치우식경험 여부등은 쌀과 
배추 김치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에 가
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쌀과 잡곡, 배추등의 채소등은 치
아우식을 낮추는 영향을 주는 인자로 조사되었다. 특히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식품의 일종인 햄버거와 피자등
의 섭취 빈도 증가는 치아우식을 증가시키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치아건강 유지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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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교육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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